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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산(島山)을 찾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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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친구가 왔다. 중·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는 

성공회 신부로 은퇴하고 지금은 강원도 동해시의 한마음

병원에서 원목으로 봉직하고 있다. 친구가 시카고 성공회 

한인교회의 초빙을 받아 가는 길에 LA에 들려 일주일 정

도 머무르다 간다고 두어 달 전에 알려왔다.‘LA에 머무

르는 동안 가고 싶은 곳이 있는가?’물으니 도산 안창호 

선생이 살던 곳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. LA를 방문했던 수

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곳이라 의아

했으나-부끄럽지만 필자도 가본 적이 없다- 어려서부터 

민족관, 국가관이 확고했던 그를 보아 왔던지라 그 다운 

생각이라고 여겼다. 

우리는 중학교 1학년,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. 친구는 

말을 더듬었다. 그런 친구와 필자가 학급 대표로 교내 웅

변대회에 나갔었다. 그런데 필자는 입상조차 못했는데 친

구는 일등을 했다. 어떻게 말을 더듬지 않고 웅변을 했는

가? 날고 기는 친구들을 젖히고 일등까지 할 수 있었는가? 

궁금했었다. 

성인이 되어서야 그 답을 들을 수 있었다. 친구는 말더듬

을 고치기 위해 웅변학원에 다녔다. 그래서 웅변할 때는 

안 더듬게 되었다고 했다. 평소 말하는 것과 웅변할 때 말

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. 친

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었다. 

LA 공항에서 친구를 픽업해서 오는 길에 산페드로 시

에 있는 우정의 종각으로 갔다. 예상대로 친구는 좋아했

다. 이 종은 1979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

두 나라의 우의와 신의를 두텁게 하는 뜻에서 미합중국 

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기증한 우정의 선물이라는데 

큰 가치가 있다.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종각 앞에서 친

구는 감격에 겨워 뜨거운 애국심을 담아 기도했다.

다음날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흔적을 찾아 떠났다. 샌프

란시스코에서 한인친목회와 공립협회를 조직한 도산은 

1904년 남가주 리버사이드로 이주해 오렌지 농장에서 일

했다. 도산은 일자리가 많은 오렌지농장으로 한인들을 

불러 모았고 마을을 만들었다. 이 마을을 '파차파 캠프'라

고 불렀다. 도산은“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

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”이라며 솔선수범했다. 일설에 의

하면 파차파 캠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최대 300명

에 달했다고 한다. 미국 내 한인 타운의 시작이라고 할 수 

있는데, 혹자는 좀 과장하여‘도산 공화국’이라고 부르기

도 했다. 지금은 도시 개발로 파차파 캠프가 있었던 오렌

지 농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, 파차파 캠프가 있

었던 곳임을 알려주는 쇠로 된 표시판이 외롭게 지키고 

있을 뿐이다. 표시판을 한동안 바라다보고 있던 친구는 

감격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힘차게 기도했다. 

파차파 캠프 표시판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-로스앤젤

레스 동쪽 54마일 지점-에 리버사이드시 시청 앞 광장

에 있는 안창호 선생의 동상으로 자리를 옮겼다. 양복을 

잘 차려 입은 도산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손에는 책을 들

고 있었다.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가까이 했던 도산의 모

습을 옮겨 놓은 듯하다.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를 비롯

해 멕시코의 지도자 산체스,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동상

들도 눈에 띄었다. 

2019년 3월 리버사이드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

예술인들이 극본, 음악, 영상, 안무, 등 모든 것을 창작해서 

뮤지컬.‘도산’을 무대에 올렸다. 19살의 청년 안창호가 

1898년 평양에서 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, 정혼자 혜련

과 만나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,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

에서 움튼 대한 독립의 희망과 대한인국민회와 공립협회 

등에서 독립 운동의 활동상을 비롯해 미국에 남겨진 가

족들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 등, 파란 

만장한 도산의 일생을 담았다.

뮤지컬.‘도산’은 2019년 8월 LA 도심의 윌셔 이벨 극장

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새롭게 선보였다. 이후 코

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8월, 

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.

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

를 맡기 전까지 미주 한인사회를 이끈 도산 안창호의 흔

적은 미주 곳곳에 남아 있다. 특히 로스앤젤레스 코리아

타운의 우체국을‘도산 안창호 우체국’으로 명명했고 도

산의 이름을 붙인 입체교차로와 광장도 있다.

2018년 8월,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매년 11월 9일을‘도

산 안창호의 날(Dosan Ahn Chang Ho Day)’로 지정해 기

념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. 이는 도산이 남긴 정신적, 

물질적 유산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보존, 계승하고 널리 

알릴 가치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확인한 것이다. 

도산은 한국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민족의 스승이

자 사상가이며 독립운동 지도자였다. 무실역행(務實力

行) 충의용감(忠義勇敢)으로 대변되는 그의 사상과 행적

은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인류의 정신적 자산이자 실천 

가치임이 분명하다.

안창호 선생의 동상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

는 친구를 보면서 필자도 그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큰 보

람을 얻길 기원했다.


